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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무도 장상직을 자기의 것으로 삼지 말 것입니다 ] 

1“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마태 20,8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다른 사람들 위에 있게 된 이들은, 형제들의 발을 씻어 주는 직책을 위임받은 것을 자랑하는 만큼 그 

장상직을 자랑할 것 입니다. 3그리고 발을 씻어주는 직책에서 면직될 때보다 장상직에서 면직될 때 더 

흥분한다면, 그만큼 영혼의 파멸 쪽을 향해 자기의 “돈주머니를” 챙기는 것입니다. 요한 12,6 

 

[6. 주님을 따름] 

1모든 형제들이여, 우리 모두 당신 양들을 속량하기 위해 십자가의 수난을 견디어 내신 착한 목자를 

주의 깊게 바라봅시다. 

2주님의 양들은 “고난과 박해”, 수치와 “굶주림”로마 8,35  연약함과 유혹 등 모든 점에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3그러므로 성인들은 이렇게 업적을 이루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그저 이야기하고 설교만 하며 영광과 

영예를 받기 원하니, 이것은 하느님의 종들인 우리로서 대단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9. 사랑] 

1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박해하고 중상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마태 5,44 

2따라서 자기 원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가 당하는 해로 말미암아 괴로워하지 않고, 

3오히려 그의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하느님의 사랑때문에 가슴 때우는 사람입니다. 4그리고 그에게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줍니다. 

 

토론이나 저널 쓰기를 위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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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고 4는 형제회안에서의 섬기는 지도자로서의 내 역할에 대해 어떤 영감을 줍니까? 

+ 가정에서 부모로서의 나에게 또는 내가 속한 공동체의 지도자로서의 나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 권고 6은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일에 강해지도록 어떻게 격려를 합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고통을 어떻게 다룹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헌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합니까? 

+ 권고 9에 대한 생각할 때 생기는 당신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 이 권고를 살아낼수 있습니까?  


